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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1999 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기기증을 전제로 한 뇌사를 

인정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장기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장기이식 대기자 및 기증자를 등록 관리하여 공평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를 설립하였다. 1969 년 생체 신장이식을 시작으로 장기이식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생체 이식이 뇌사자 이식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뇌사장기기증은 인구 백만명당 8.56 명으로 미국 41.6 명에 비교하면 낮은 기증율을 보이고 

있다. 2000 년 이후 이식대기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 년 기준 41,706 명이 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뇌사장기기증자는 2016 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며 2022 년 405 명의 

뇌사자로부터 1,354 건 장기이식건의 장기기증이 진행되어 이식대기자와 뇌사기증자의 

불균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명나눔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뇌사추정자 신고제 시행 등 뇌사기증자 증가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뇌사판정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기증자의 장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기증이 결정되어 적출된 장기가 이식대기자의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 기증 장기의 상태의 불량 등으로 이식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건수를 

줄이기 위하여 장기가 사용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기증과 장기이식 과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뇌사자관리기관, 이식의료기관 등 여러 기관과 수많은 의료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장기기증의 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기증된 장기의 성공적인 이식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의료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